
 

파킨슨병 증상과 전조증상

파킨슨병은 손 떨림이 대표 증상인데, 정확히 어떤 식으로 떨리나요? 손 떨림 외에 다른 증상

은 무엇입니까?

  A. '파킨슨병‘ 하면 손 떨림이 대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간혹 수전증과 착각하기도 

하는데, 조금 다릅니다. 수전증은 연필을 잡고 메모할 때처럼 행동할 때 떨립니다. 반면 파킨

슨병은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떨립니다. TV를 보거나, 누워있을 때 손이 떨리는 겁니다. 단, 

떨림 증상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도 있습니다.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 4명 중 1명은 떨림증상이 

없어, 진단이 늦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증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. 

행동이 느리고 둔해졌어도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.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예전보다 오

래 걸리거나, 요리할 때 재료손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상을 흔히 호소합니다. 또한 몸이 경

직돼, ‘뻣뻣하다’고 느끼기 쉽습니다. 

또한 파킨슨병 환자는 걸을 때 한 쪽 다리만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. 양쪽 팔이 자연스럽게 흔

들리는 게 아니라, 한 쪽만 흔드는 사람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. 병이 더 진행하면 걸을 때 

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모양이 됩니다.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보입니다. 보폭도 작아져, 종종걸

음으로 보입니다. 

표정은 어둡고, 무표정해집니다.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, 표정이 우

울하면 단순히 ‘기분이 안 좋은가’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, 다른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

니다.

3가지 전구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.

  A. 첫째, 심한 잠꼬대입니다. 의학용어로 램 수면 행동장애라 부릅니다. 꿈을 꾸고 있는데 

크게 소리를 지르거나, 심한 발길질을 해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. 배우자가 

파악하기 쉽습니다. 남편이나 아내의 심한 잠꼬대로 자신이 다친 적이 있을 정도라면 의심해

야 합니다. 

둘째, 후각 장애 입니다. 파킨슨병이 있으면 후각신경이 가장 먼저 손상 받습니다. 음식의 맛

이나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 

셋째. 변비입니다. 자율신경이 파괴되면서 만성 변비가 곧잘 나타납니다. 변비가 있으면 내과

나 항문외과로 가는데, 심한 잠꼬대나 후각 장애가 함께 나타난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는 게 

좋습니다.

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법은 무엇이 있습니까?

  A.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. ‘뭘 먹어야 합니까’ 라고 물어보시는데, 

저는 먹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. 대신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. 매일, 20분 이상. 유

산소-근력-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가장 좋습니다. 운동이 주는 효과는 큽니다, 증상을 호전시키

고, 진행을 늦추고, 예방도 됩니다. 도파민 분비가 잘 안되니 우울증을 함께 앓는 환자가 많은

데, 꾸준히 운동하는 파킨슨병 환자는 우울증이 덜합니다.

                

출처-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 교수. 헬스조선에서- 파킨슨병 발견하기


